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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사 및 본당모임 안내 > 

금주 미사 독서: 김지원 카린, 김주형 엠마누엘 

다음 주 미사 독서: 김현우 요셉, 이재니수 로사  

금주 미사 복사: 이주현 안드레아, 이지은 월프레드 

다음 주 미사 복사: 이주현 안드레아, 이지은 월프레드 

금주 미사해설: 조성익 토마스 모어, 조은경 수산나 

다음주 미사해설: 우명희 카타리나, 최고은 소피아 

반          주: 조은영 베다, 조은경 수산나, 황지혜 레지나 

회          계: 김정기 토마스 아퀴나스, 심윤필 베르나르도 

친교실 정리: 대학원 구역 

 +지난주 우리의 정성 

교무금 : $950 

봉헌금: $196 

감사헌금: $500 

합계 : $1,646 
 

봉헌봉사:  

       최고은 소피아 

다음주 봉헌봉사: 

       전은숙 글라라 

* 매월 마지막 주는 

2 차헌금이 있습니다. 

주  일   미  사 매주 토요일 오후 5시  

고  백   성  사 매주 토요일 오후 4시 30분부터 미사 전까지. 

성 가 대  연  습 매주 토요일 오후 4시 [지하 성가 연습실] 

성가대장:  석우경 안드레아, 고미현 다미아나 

친교 /간식  모임 매주 미사 후 [지하 친교실] 

†  <공동체 모임 알림판> 

금요 성서모임 격주 금요일 저녁 7 시 30 분 사제관 ( 5 월 18 일) 

성모회 금요 기도모임 매주 금요일 오전 10 시 (장소는 성당 홈페이지 게시판 참조) 

교리 모임 격주 토요일 오후 2 시 45 분 성당친교실 (5 월 26 일) 

기타 모임 격주 금요일 저녁 8 시 홍진국 클레멘스 형제님집 (5 월 25 일) 

†  <구역모임 알림판> 

1 구역 매월 넷째주 토요일 미사 후 

2 구역 매월 첫째주 토요일 미사 후 

3 구역 매월 셋째주 토요일 미사 후 

대학원 구역 미정 

학부생 구역 미정 
 

† 오늘의 묵상 
 

“친구들을 위하여 목숨을 내놓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아우슈비츠의 성인인 막시밀리아노 콜베 신부를 떠올리게 합니다. 폴란드를 침공한 나치는 

당시 국민들에게 큰 영향을 끼치고 있던 콜베 신부를 체포하여 죽음의 수용소에 가둡니다. 

수용소의 규칙에, 수감자 한 명이 도망쳤을 경우 그 사람이 속한 방의 열 명을 무작위로 뽑아 

끔찍한 지하 감방에서 굶겨 죽이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콜베 신부가 구금된 수용소에서 수감자 

한 명이 탈출했습니다. 수용소의 소장은 수감자들을 광장에 열지어 세워 놓고 아사(餓死) 

감방으로 갈 열 명을 골라내었습니다. 뽑힌 열 명 가운데 한 사람이 자기에게는 아내와 

아이들이 있다고 울부짖었습니다. 이 장면을 본 콜베 신부는 동료들을 헤치고 앞으로 걸어 

나와 “저 사람 대신 내가 죽겠소.” 하고 말합니다. 그리하여 그는 무시무시하고 참혹한 감방에 

갇힙니다. 절규와 비탄의 소리가 가득했던 감방은 콜베 신부로 말미암아 기도와 사랑으로 

채워졌습니다. 인간이 만든 가장 잔혹한 지하 감방이 교회로 변한 것입니다. 콜베 신부는 물과 

음식물 없이 2 주간을 견디다가 결국 독극물 주사를 맞고 숨을 거두었습니다. 콜베 신부는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여라.”(마태 5,44) 하신 예수님의 말씀대로 모욕을 용서로, 저주를 

기도로 바꾼 사랑의 순교자입니다. 그는 사랑만이 미움을 이기는 비결임을 일깨워 주었고, 

타인을 지옥처럼 경계하는 세태에 함께 사는 것의 소중함을 알려 주었습니다. 

<제1독서> 사도행전 10,25-26.34-35.44-48 

<제2독서> 요한 1 서 4,7-10 

화답송 

◎ 주님은 당신 구원을 민족들의 눈앞에 드러내셨네.(또는 ◎ 알렐루야.) 

○ 주님께 노래하여라, 새로운 노래. 그분이 기적들을 일으키셨네. 그분의 

오른손이, 거룩한 그 팔이 승리를 가져오셨네. ◎ 

○ 주님은 당신 구원을 알리셨네. 민족들의 눈앞에 당신 정의를 드러내셨네. 

이스라엘 집안을 위하여, 당신 자애와 진실을 기억하셨네. ◎ 

○ 우리 하느님의 구원을, 온 세상 땅끝마다 모두 보았네. 주님께 환성 올려라, 

온 세상아. 즐거워하며 환호하여라, 찬미 노래 불러라. ◎ 

복  음 

환호송 

◎ 알렐루야. 

○ 주님이 말씀하신다. 누구든지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도 

그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가서 그와 함께 살리라. 

◎ 알렐루야. 

복  음 

+ 요한복음 15,9-17 

그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다. 너희는 내 사랑 

안에 머물러라. 내가 내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분의 사랑 안에 머무르는 

것처럼,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머무를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이 말을 한 이유는,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고 또 너희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는 

것이다. 이것이 나의 계명이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친구들을 위하여 목숨을 내놓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것을 실천하면 너희는 나의 친구가 된다. 나는 너희를 

더 이상 종이라고 부르지 않는다. 종은 주인이 하는 일을 모르기 때문이다. 나는 

너희를 친구라고 불렀다. 내가 내 아버지에게서 들은 것을 너희에게 모두 알려 

주었기 때문이다. 너희가 나를 뽑은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뽑아 세웠다. 

너희가 가서 열매를 맺어 너희의 그 열매가 언제나 남아 있게 하려는 것이다. 

그리하여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청하는 것을 그분께서 너희에게 주시게 

하려는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것은 이것이다. 서로 사랑하여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영성체송] 주님이 말씀하신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켜라. 내가 아버지께 

청하면, 아버지는 다른 보호자를 보내시어, 영원히 너희와 함께 머물게 

하시리라. 알렐루야.  

[오늘의 성가] 시작:414  봉헌:253 성체:179  파견:128 

 



    

† 공지사항 

1. 5 월 바자회 대신 기부금 모금 진행 

Year Month 수입 지출 차액 총 누계 특이사항 

2011 누계 $39,731.93 $43,643.89 -$3,911.96 -$3,911.96 

 2012 1 $4,994.22 $4,795.13 $199.09 -$3,712.87 피정 

 

2 $2,781.49 $5,125.96 -$2,344.47 -$6,057.34 St. Paul 

 

3 $2,621.16 $2,531.17 $89.99 -$5,967.35 

 

 

4 

  

$0.00 -$5,967.35 

 

 

5 

  

$0.00 -$5,967.35 바자회 
 

 - 기부금 목표액 : $4000 이상, 각 구역별 목표 금액을 설정 

 - 모금 기간 : 5 월 5 일 부터 26 일 까지 3 주간 

 - 모금 방법 : 각 가정/개인이 무기명 봉투에 기부금을 넣고 밀봉하여 구역장에게 전달 

2. 2012 년 여름 캠프 

- 일시 : 6 월 29 일~7 월 1 일 (2 박 3 일) 

- 장소 : Pine Lake 

3. 어머니날 축하 (5 월 13 일)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강우 클레멘스 신부 / 천주교 부산교구 범서성당 주임 

부활 삼종기도 
 

○ 하늘의 모후님, 기뻐하소서. 알렐루야. 

●태중에 모시던 아드님께서, 알렐루야. 

○말씀하신 대로 부활하셨나이다. 알렐루야. 

●저희를 위하여 하느님께 빌어주소서. 알렐루야. 

○ 동정 마리아님, 기뻐하시며 즐거워하소서. 알렐루야. 

●주님께서 참으로 부활하셨나이다. 알렐루야. 

 

† 기도합시다. 

하느님,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온 세상을 기쁘게 하셨으니 

성자의 어머니 동정 마리아의 도움으로 

영생의 즐거움을 얻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 아멘. 

 
 

 사람은 어떻게 사느냐 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어떻게 죽느냐 하는 것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어떤 의미에서 살아가는 동시에 죽어가고 있으며, 죽음은 태어날 

때부터 우리 인생 안에 깊숙이 스며들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사느냐 

하는 문제는 즉, 어떻게 죽느냐 하는 질문과도 일맥상통하게 됩니다. 

“이것이 나의 계명이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요한 

15, 12) 내가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일을 하는 것이 바로 사람으로서 사는 길입니다. 

하지만 현대를 살아감에 있어서 사람답게 사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사람이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것이 당연한데도 말입니다. 하물며 신앙인으로 살아감에 

있어서는 더욱더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마땅히 주님의 계명에 

따라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가장 쉬우면서도 어렵고, 가장 어려우면서도 

쉬운 것이 바로 자신의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느님은 사랑이시다.” 이 말씀은 하느님에 관한 가장 멋진 정의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느님은 사랑이시며 모든 사랑은 하느님께로부터 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도 사랑이며, 그 사랑의 극치는 벗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바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느님의 정체와 본질을 꿰뚫어 보아서 하느님이 사랑이심을 아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은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을 체험하고서 하느님이 

사랑이심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느님께서는 외아들을 세상에 보내시고 그 아들을 

우리의 죄로 인해 속죄의 제물로 삼으셨던 것입니다. 이렇게 베푸시는 하느님의 

사랑을 체험한 그리스도인들이라면 마땅히 사랑의 베풂을 실천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베풂’과 ‘사랑’과 ‘용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느님을 사랑하고 있음을 잘 

드러내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은 사람을 살리지만 미움은 사람을 죽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랑하면 남도 

살리고 자신도 살리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미움으로 남을 죽이면 자신도 역시 

죽이게 됩니다. 이렇듯이 사랑이 없으면 우리는 인간적인 삶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진정으로 사랑을 실천하는 아름다운 사람들이 우리가 사는 세상을 숨 쉬게 합니다. 

우리는 ‘서로 사랑하라’는 주님의 말씀을 새겨듣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모두 

사랑하도록 합시다.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것은 이것이다. 서로 사랑하여라.” 

(요한 15, 17) 

 
 


